
기능성 화학제품 개발이 살길이다!
일본, 생산규모 작고 노후화된 설비 교체 … 중국 거점으로 위상확보

미국에 이어 생산액 세계 2위를 자랑하는 일본 화학산업이 범용제품 대신 기능성 화학제품 위주로 해외시

장에 도전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화학제품 출하액은 1990년 37조6000억엔에서 2000년 37조5000억엔으로, 

종업원 수도 100만8000명에서 95만5000명으로 각각 줄어 일본 화학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를 낳았다.

반면, 수입과 수출은 각각 2조6000억엔과 3조4000억엔에서 3조6000억엔, 5조엔으로 증가해 폭넓은 산업집적

도와 고도의 기술․품질관리 능력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화학제품 시장은 범용분야에서 수요산업의 해외 이전, 수출 감소, 국내생산 감소 등이 예상되고 있

으며, 노동비용이 높은 가공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더욱이 범용제품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부문에서도 아시아, 중동의 최신 플랜트와의 경쟁에서 밀려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며, 규모가 작고 연구개발에서도 열위에 있는 불리한 입장이다.

반면, 전자재료,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제품 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기능성 화학제품에서는 미국, 유럽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봉지제와 액정편광막 등에서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포토레지스트와 고흡수

성수지 점유율도 50%를 웃도는 등 기능성 화학제품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기업 매출액에 있어서는 독일의 BASF, 미국의 DuPont과 다우케미컬만큼은 아니지만 스미토모, 미츠비시, 

미츠이가 나란히 세계 12-14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종래의 미국, 유럽의 화학제품 생산기업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M&A를 통해 화학산업계를 재편하

면서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고,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석유 메이저와 산유국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져 석유화학 

범용제품의 최신 플랜트가 싱가폴 등 아시아, 중동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점은 일본 화학기업들에게는 가히 

위협적이다.

특히, 수요의 절반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의 거대 자본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다 중동, ASEAN, 한국, 타이완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화학산업은 기능성 화학제품을 위주로 제품컨셉과 기능실현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해 세

계적인 위상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제품의 단명화, 개발주기의 축소에 대응한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자원의 선택과 집중 ▷필요

에 대응하는 비즈니스 컨소시엄의 형성 ▷인재 육성으로 산학연계 강화 ▷차세대 기술혁신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세계적 지위 확보 ▷전략적 지적재산관리와 기업가치의 확대 도모 등이 거론된다.

한편, 범용제품은 합병․사업통합으로 경영자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노후화된 설비의 Scrap&Build로 가격경

쟁력, 산업집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높은 기술력을 무기로 삼아 앞으로 계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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